
필리핀 단기어학연수 파견자 결과보고서

1. 기본정보

2. 파견대학, 수업 및 Activity

3. 생활전반

파견국가 필리핀 파견도시 수빅

파견대학 바탄반도주립대학 기간 2018.12.24. ~ 2019.1.17.

구분 결과보고(서술형)

파견대학
바탄반도주립대학

수업

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8시부터 오후5시까지 진행됨. 쉬는시간은 10

분 주어지며 식사는 아침7시~8시 점심12시~1시 저녁 5시~6시로 구성되

어 있음.

Activity

 Activity활동이라 해서 외국인선생님들과 서로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가 

됨. 매주 금요일은 긴 양말day, 체크셔츠day등 이라해서 캠퍼스 내 모든 

사람들이 이러한 조건에 맞게 입어야 하는 날이었고, 덕분에 흥미롭고 보

람차게 하루를 보낼 수 있었음.

구분 결과보고(서술형)

날씨

필리핀은 보통 12월~5월까지 건기 이 외에 우기라하는데 이번 어학연수

를 건기때 가서 생각한만큼 비도 많이 오지 않았고 날씨가 거의 항상 맑

았기 때문에 아침마다 맑은 하늘을 보고 시작할 수 있었음.

안전
시내로 나가게 되면 거리마다 경찰이 배치되어 있어 치안은 우리나라 못

지않게 안전하다고 볼 수 있었음.

숙소

학교기숙사( v )  홈스테이(   ) 외부 숙소(   )  기타(  )

밤에 벌레들이 많아서 가끔 기숙사내로 들어올 경우가 있긴 했지만 전반

적으로 시설은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함.

식사

학교식당( √ )  홈스테이 (   )  외부식당 ( √ )  기타(   )

학교식당은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함. 한국에서 나오는 음식들

이 주로 나왔음. 외부 음식은 대체적으로 짠 편에 속했지만 그렇지 않은 

음식들도 많았으며 맛있었음.

교통
안전함.



4. 소요경비 (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단위: 원
※ 출국 전 사전 납부 금액 외에 추가로 현지에서 본인 지출내역을 써주세요. 

5. 출국 전 준비사항

6. 본인 소감 및 평가

항목 비용 비고(간략한 비용내역 등)

항공료, 유학허가증(SSP) 출국 전 사전 납부

기념품,선물 8만원정도

외부식당,놀거리등 20만원

합계 약30만원 사용.

반팔 3~4벌, 긴팔1~2벌, 바지2~3벌 양말, 팬티등 최소한의 소량으로 가지고 왔고 수건

이나 샴푸등은 현지에서 구입하여 쓰다가 버림. 외국어로 의사소통이 잘 되진 않을까하

는 마음에 기본회화정도 간단하게 공부를 해갔음. 어학연수를 놀러간다기보다 현지인과 

의사소통을 하며 공부할 생각으로 갔음. 돈은 적당히 300달러정도 가지고 가면 부족할 

정도는 아니었음.

언어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어학연수와 같은 외국에서 몇 달동안 살아보는것도 괜

찮다고 생각할 수 있었다. 아무래도 외국에서 살다보면 나도 모르게 어느순간부터 외국

어가 모국어처럼 편하게 느껴질 때가 있는 듯싶다. 이번 어학연수 프로그램은 내게 많은 

도움을 주고, 많은 생각을 해줄 수 있었던 거 같다. 전반적으로 학교에서 보내주던 프로

그램인지라 일정들이 모두 잡혀있었지만 나쁘지만은 않았던거 같다. 평소 부지런하지 않

은 내 삶은 이번 기회를 통해 부지런해질 수 있었고 영어공부에 대한 자신감이 확실히 

향상된 느낌을 받았다. 또 외국인과 의사소통하는데 있어 거부감이 있던 고정관념도 없

앨 수 있었다. 일정이 빡빡하긴 했지만 중간중간 외국인선생님들과 함께하는 프로그램도 

많았기에 지루하거나 힘들지는 않았다. 오히려 지금 생각해보면 시간이 굉장히 빠르게 

지나간거 같다. 이런 기회가 많지 않음을 깨닫고 하루를 의미있고 보람차게 보내야 한다

고 생각한다. 나는 이후 꾸준히 언어를 공부하고 교환학생도 생각해 볼 것이다.



7. 사진보고서(6장 이상)




